
 

 

화가출신 조각가 홍승혜 "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 

국제갤러리에서 '유기적 기하학'프로젝트 행적 돌아보는 '회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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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제갤러리에서 홍승혜작가가 '회상'프로젝트의 작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박현주기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결국 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이다.  시간에 의해 변화하는 모든 

것들에 관한 이야기이다.”  

 

 화가출신 조각가 홍승혜(55)가 서울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회상(回想)'전을 연다. 1997년부터 시작한 '유

기적 기하학' 프로젝트의 과거 행적을 돌이켜보는 전시다. 일종의 회고전인 셈이다. 

 

"돌이켜 보면, 나는 늘 돌이켜 보고 있었던 것 같다. 과거는 주어졌고 미래는 한없이 불확실하다."   

 무언가에 한번 꽂히면 무한반복과 재생하며 푹 빠진다는 작가는 스스로를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한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추측보다 과거에 대한 시선이 많다"는 게 작가의 말이다. 

 

 이번 전시는 차분하다. 흑백의 조각과 평면, 영상 설치에 이르는 매체적인 특성에 따라 총체적으로 조망



하여 마치 오래된 흑백영화처럼 무채색의 '회상'의 공간을 연출했다. 

 

 회화를 전공했던 작가는 물감으로 그릴 대상을 찾는 과정에서 방황하다 조형 자체의 형식적이고 구조적

인 면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컴퓨터 포토샵을 이용하여 작업한 작품들은 군더더기없이 깔끔하다. 프로그램의 기본단위인 픽셀의 결합

과 축적을 통해 이미지를 구현했다. 

 

  "컴퓨터 그림판에서 색깔을 클릭하면서 놀다가 이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형태를 만들어 가는 방

식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홍승혜 회상 개인전. 사진=국제갤러리제공] 

 

 이번 전시에는 "시공간의 레이어를 넘고, 분절과 결합을 거듭하고, 그리드의 안과 밖을 넘나들고, 음악적 

질서를 수용하며, 끊임없는 프레임을 갱신해왔던" 과거의 작업을 다양한 변형을 거쳐 선보인다. 

 

 작가의 '유기적 기하학'이 하나의 전시 안에서 재생, 복제, 증식되면서 유기적 진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

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0년에 만든 서랍모양의 알루미늄 패널 작업은 실재 가구로 재현됐다. 서랍도 열어지며 실생활에서도 

사용할수 있는 '가구 작품'으로 변신했다. 

 

 2004년 벽화 '회상'은 다시 알루미늄 패널로 구현되어 평면과 입체 사이를 유희한다. 2008년 '파편'의 벽



면 부조들은 바닥으로 내려와 건축적인 모습으로, 텍스트 조각은 다시 파편화 되어 증식했다. 이전 나무 

조각 작품들은 무채색의 철제로 탈바뀸해 공간 속에서 격자구조를 넘나든다.  

  

 작가는 1990년대 후반 사용했던 원형 프레임을 아예 전시장 벽에 구현해 전시장 안팎을 연결하고, 2000

년에 제작된 타일로 벤치를 만들어 설치하기도 했다. 

 

 전시장 2층에는 작가가 지난 10여년간 제작한 플래시 애니메이션 6편에서 색을 빼 흑백으로 전환하고 

한데 묶은 영상 설치 작업 '6성 리체르카레'도 선보인다. 마치 '테트리스' 게임을 보듯 서로 다른 크기의 

픽셀이 차곡차곡 쌓이고 흩어지고 움직이는 6개의 영상과 서로 다른 음악 6곡이 빚어내는 '느림의 미학'

을 선사한다. 전시는 8월 17일까지. 

  

 
[홍승혜 개안전 /사진=국제갤러리제공] 

 

◆홍승혜=1959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1982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를 졸업한 후 프랑스로 건너가, 

1986년 파리 국립미술학교를 졸업했다. 1986년부터 현재까지 20여 회의 개인전을 열었고 다수의 국내외 

기획 단체전에 참여했다. 1997년 국제갤러리 개인전 <유기적 기하학>을 시작으로 컴퓨터 픽셀의 구축을 

기반으로 한 실재 공간의 운영에 깊은 관심을 보여 왔다. 1997년 토탈 미술상, 2007년 이중섭 미술상을 

수상했으며,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